
타이어, 중국-미국 무역갈등 우려
상무부, 미국의 특별관세 철폐 요구 … WTO는 35% 정당성 인정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9월20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관세를 없애달라고 미국에 촉구

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보호관세 부과를 즉각 철회하고 중국기

업에 대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취한 특별관세 부과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양국 (시장)질서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

했다.

미국은 2009년 9월26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총 18억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인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WTO에 미국의 특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WTO 항소기구는 9월5일 “미국정부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국측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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